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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nadotropin products are available for inducing estrus of gilts. A concern is a potential 
negative effect of the estrus inducer on the farrowing performanc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 estrus-inducing agent on gilt productivity at a commercial 
farm. A total of 60 gilts that had not shown estrus for more than 14 days were treated 
with an estrus inducer. Among these gilts, 51 exhibited estrus and underwent artificial 
insemination. Additionally, 64 gilts naturally went into estrus and were also artificially 
inseminated during the same period. The pregnancy rates for the natural estrus group 
and the estrus inducer treatment group were 93.7% and 92.2%, respectively, showing 
no difference. Furthermor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bserved in farrowing 
performance between the two groups, including total litter size (11.5 vs. 11.4), stillbirths 
(0.38 vs. 0.42), fostering piglets (11.1 vs. 11.1), and the number of weaned piglets (10.9 
vs. 10.7). Wean-to-estrus interval also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Taken 
together, we failed to find any detrimental effects of estrus inducers on the reproductive 
performance of gi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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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돈군의 생산 단계별 이동 흐름을 원활하게 

조율하여 번식돈군의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는 번식돈군의 성적이 양돈장의 생산효율 

및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1]. 분만복수는 생산계획 수립 시 시설 이용률을 고려하여 최대

화해야 한다. 분만복수는 분만율을 고려하여 주간 교배두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주간 교배

두수는 이유 후 1주 내 재귀발정 경산모돈과 후보돈의 교배두수,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187/ait.2023.10.1.29&domain=pdf&date_stamp=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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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돈군이 크면 경산모돈의 교배두수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후보돈의 교배두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따라서 후보돈의 교배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돼지 발정유도

제(PG600, Merck & Co., Rahway, NJ, USA)를 사용하여 후보돈의 균일한 발정을 유도하고 

주간 교배두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일정한 주간 분만복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정유도제의 사용이 발정 이후 후보돈의 생산 및 번식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상이

하게 보고되었다[3,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관된 사육환경에서 돼지발정유도제가 후보돈

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후보돈 사양관리

본 실험에서 사용된 후보돈(가야육종)은 150일령(약 90 kg)에 농장으로 전입되었고, 후보사에

서 90일간 관리되었다. 전입 후 60일간 외부 후보사에서 백신접종, 위축자돈 및 사료를 활용한 

순치를 하며, 점심시간 1시간 전 및 퇴근 1시간 전에 관리하여 차단 방역에 중점을 두었다. 

후보돈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음성 돈군(가야육종)을 구입하였으며, 전입 시 후보검정과 

채혈을 통해 돈군 관리 및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후보검정 시 후보돈 선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체형, 지제, 유두모양, 유두개수 및 외음부 등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시 탈락 조치를 

취하여 후보 관리를 진행하였다. 전입 30일 이후에는 내부 후보사로 이동하여 교배 전 성성숙과 

체성숙을 위한 집중관리 및 백신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최초교배 240일령 및 체중 140 kg를 

목표로 사양관리 하였다. 교배사로 이동한 후 1개월 이내에 교배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

며, 사료는 하루에 1.5 내지 2.0 kg의 포유모돈 사료로 제한 급이하였다. 군사방 한 칸(5.5 m × 

5 m)에 최대 12두씩 사육하였으며, 웅돈을 매일 2회 후보돈방에 넣어 발정을 체크하였다. 교배사

로 이동한 후 14일 이상 발정이 오지 않는 경우 발정유도제를 접종하여 발정을 유도하였다.

임신돈 사양관리

후보돈 교배 후 4주차 및 5주차 총 2회에 걸쳐 임신진단을 진행하였다. 임신 1일령에서 30일

령의 후보돈은 24℃ 내지 25℃, 31일령부터 107일령의 온도는 23℃로 관리하였다. 임신돈 백신 

프로그램은 농장 사양관리에 따랐으며, 사료 급이는 Table 1과 같이 실시하였다.

분만사 사양관리

분만 7일 전 입식하여 평균 약 3주 동안 포유를 진행하였으며, 양자 관리는 자료수집을 위해 

대조구와 처리구 내에서만 실시하였다. 포유모돈의 보온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유자돈의 보온 구역을 별도 위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만사에서 모돈과 포유자돈의 백신 

및 주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히 실시되었다. 간호 분만을 위해 유도분만제를 사용하여 주간 

Table 1. Feed allowance in gestating period of gilts

Day of gestating Feed allowance (kg/d)

1–3 1.6

4–30 2.2–2.4

31–113 2.4–2.6

Before farrowing Glucose 100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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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유도하였고, 필요시 분할 포유를 통해 충분한 초유 섭취를 우선시하였다. 입질사료는 

맘마급이기에 급이하였다. 입질사료의 급여량은 7일령부터 이유 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으

며, 소화 작용을 돕기 위해 15일령 이후에는 코팅 유기산을 첨가하였다.

발정체크 및 인공수정

발정체크

발정 체크는 웅돈을 교체하면서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총 2회 실시하였다. 발정 체크 시 

웅돈을 후보돈방에 넣어 충분한 밀착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자는 후보돈 등 위에 올라타거나 

락카로 옆구리를 긁는 등의 자극을 주어 승가를 유도하였다. 발정 징후가 있는 개체는 군사방 

한 칸에 최대 12두씩 관리되었으며, 충분한 사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교배사로 

이동한 후 14일 이상 발정이 오지 않는 경우 발정유도제를 접종하여 군사방에서 최대 12두씩 

관리하였다. 발정유도제 처리 후 2일 동안은 웅돈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3일 차부터 

웅돈과의 접촉을 통해 발정을 유도하였다. 웅돈은 요크셔 3두, 듀록 3두 및 자체 선발한 웅돈 

2두를 보유하고 있어 후보돈의 발정 징후가 보여도 승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웅돈칸에 넣어 

강한 발정을 유도하였으며, 승가가 허용되면 자연 교배를 실시하였다.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승가 허용 후 1시간 이내에 실시하였고, 약 12시간 간격으로 총 3회 종부하였다. 

종부 과정으로는 먼저 물로 외음부를 닦아 깨끗한 상태에서 초산돈용 일반주입기에 종부젤을 

발라 음부에 상처를 방지하였으며, 정액(듀록, 다비육종)을 후보돈이 자연스레 흡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자연교배한 경우 자연교배 후 12시간 간격으로 2회 인공수정 하였다.

조사항목

돼지발정유도제가 후보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율, 총산, 사산, 미이라, 포유개

시두수, 이유두수 및 재귀발정율을 조사하였다. 재귀발정은 이유 후 7일까지 종부한 경우를 기

준으로 삼았고 그 후에 발정이 온 경우는 체류로 지정하였으며, 총산에는 사산과 미이라를 포함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은 2022년 10월 3, 4, 5주차, 11월 3, 4주차 각 주 금요일 교배사

에 이동 후 14일 이상 발정이 오지 않은 후보돈 12두씩 5주간 총 60두의 후보돈에게 발정유도제 

처리를 한 후, 발정이 관찰되는 후보돈 51두에게 인공수정을 하였고, 같은 기간 자연발정이 온 

후보돈 총 64두에 인공수정을 하였다.

통계분석

Excel을 이용하여 수태율에 대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카이제곱 검정과정에서 자

유도가 1인 경우 야트 보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SAS(SAS Institute, Cary, NC, USA)의 

PROC GLM을 이용하여 수태율 데이터를 제외한 생산성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통계모델에

는 발정유도제 처리를 독립변수로, 후보돈의 생산성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발정

이 관찰되지 않은 모돈에 대해서는 재귀발정일을 26일로 일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생산성적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값을 평가하고 실험 단위는 모돈 한 마리였다. 모든 분석에 대해 p < 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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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양돈산업은 지속적으로 규모화 및 대형화가 되어가는 반면 농장 성적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중하위권에 속한 농가들의 경우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1]. 양돈 경영의 목적은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각 생산단계에 대한 분석 

및 생산성의 극대화가 필수적이다[5].

농장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

해야 한다[6]. 생산 계획 수립 시 시설 이용률을 최대한 고려하여 번식돈군의 성적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식성적은 생산 효율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분만복수를 최대한 시설 

이용률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만율을 고려하여 주간 교배두수를 설정해야 분만복수

를 달성할 수 있으며, 주간 교배두수는 이유 후 1주 내의 재귀발정 경산모돈과 후보돈의 교배두

수에 의해 결정된다. 돈군이 커지면 경산모돈의 교배두수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후

보돈의 교배두수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보돈은 모돈 갱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양돈

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두수의 후보돈을 도입하여 돈군의 능력을 개량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장에서는 계획적인 번식 흐름과 돈군의 산차 구성을 

비교하며 돈군의 도태 및 갱신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효율적인 농장 운영을 위해서는 후보돈의 교배일령과 체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계획적으

로 운영해야 한다[1].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농장들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첫 교배 기준을 

변경하거나 농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장들은 대부분 모돈의 체평점의 

편차가 크거나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생시 체중의 감소, 포유 중 저체중돈 비율의 증가, 포유능력 저하와 관련된 이유 체중의 감소 

등이 발생하며, 이는 농장의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7]. 이러한 문제는 모돈의 번식 성

적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농장의 피해는 그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효율적인 번식 관리를 위해 생후 280일 정도까지 발정이 오지 않는 후보돈은 결단적으로 도

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후보돈이 발정이 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발정 상태를 유지한다면, 

양돈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후보돈을 고가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발정이 

오지 않으면 사료비용과 교배두수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8]. 또한, 270

일령까지 발정이 오지 않거나 300일령까지 임신하지 못한 후보돈은 농장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전락하게 된다[9]. 따라서 목표 교배와 분만복수를 확보하기 위한 발정동기화제의 사용

은 농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특히 규모가 크고 번식성적이 우수한 농장

일수록 발정동기화제의 사용빈도가 높다. 번식성적이 우수한 농장은 문제돈의 빠른 도태와 후보

돈의 신속한 도입으로 번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결국 후보돈의 발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장의 번식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효율적

인 번식 관리를 위해 돼지발정유도제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성숙유도 및 성숙 지연을 예방하고 

번식성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10].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발정 유도제인 PG600은 Chorionic 

Gonadotrophin 200 IU 및 Serum Gonadotrophin 400 IU가 함유된 건조약제와 5 mL 희석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PG600은 후보돈에게 발정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

으며[11], 번식목표 달성을 위해 돼지발정유도제를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발정체크 시 PG600 처리된 후보돈이 웅돈과 밀접한 접촉을 받을 때 발정이 촉진

되거나 발정 주기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13], PG600은 무발정 후보돈에게 규칙적인 발

정 주기를 유발하고 두 번째 발정기에 높은 번식 성능을 유발함을 입증하여 발정유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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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제 사용을 최적화할 경우 후보돈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14]. 그러나 인위적인 발정은 

수태율이 불확실하고 불수태 시에는 재발정이 반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 시에는 

신중해야 하며[15], 발정이 오지 않은 후보돈에게는 외부 자극을 통한 방법 또는 호르몬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8]. 미발정 시 하위농가들은 절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16,17], 상위농가들은 프로게스테론 유도체 투약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18].

자연발정 그룹과 발정유도제 처리 그룹의 수태율은 각각 93.8% 및 92.2%로 차이가 없었다

(Fig. 1). 성선자극호르몬 투여에 의한 발정동기화 시험에서 수태율은 발정동기화 처리를 하지 

않고 인공수정한 대조구가 88.5%로 PG600 처리구의 90.0%와 유사하였다[19]. 분만성적에서 자

연발정 그룹과 발정유도제 처리 그룹의 총 산자수는 각각 11.5 및 11.4두로 차이가 없었으며, 

사산 개체수 또한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Fig. 2). 이러한 결과는 자연발정 처리구와 PG600 처리

Fig. 1. Effect of exogenous gonadotropins on pregnancy rate of gilts.

Fig. 2. Effect of exogenous gonadotropins on farrowing performance of gi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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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총 산자수가 13.6두로 동일한 결과를 얻은 Patterson et al.[20]의 연구와 일치한다. 포유개

시두수는 자연발정 그룹과 발정유도체 처리 그룹 모두 11.1두로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

유두수는 각각 10.9 및 10.7두로 차이가 없었다(Fig. 3). 또한, 재귀발정일의 경우 자연발정 그룹

과 발정유도제 처리 그룹 각각 6.9일 및 7.5일로 차이가 없었다(Fig. 4). PG600은 후보돈의 초기

발정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이며, 분만율과 산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21]. 결론적으로 후보돈의 생산성적에 있어 발정유도제의 사용은 자연발정 개체와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목표 교배두수 달성을 위해 발정유도제 사용이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3. Effect of exogenous gonadotropins on the number of weaning piglets.

Fig. 4. Effect of exogenous gonadotropins on the wean-to-estrus interval of s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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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일관사육농장의 분만복수는 생산 시설 이용률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항목이다. 분

만복수는 분만율을 고려하여 주간 목표 교배두수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발정유

도제가 일관사육농장에서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후보돈에게 발정유도제를 사

용할 경우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해 일관사육농장의 발정유도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관사육농장 환경에서 돼지발정유도제가 후보

돈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연발정 그룹과 발정유도제 처리 그룹의 수태

율은 각각 93.7% 및 92.2%로 차이가 없었다. 분만성적에서 자연발정 그룹과 발정유도제 처리 

그룹의 총 산자수는 각각 11.5두 및 11.4두로 차이가 없었으며, 사산 개체 수 또한 그룹 간 차이

가 없었다. 포유개시두수는 자연발정 그룹과 발정유도체 처리 그룹 모두 11.1두로 차이가 없었

다. 마찬가지로 이유두수는 각각 10.9두 및 10.7두로 차이가 없었으며, 이유 후 재귀발정일도 

처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후보돈의 생산성적에 있어 발정유도체의 사용은 

자연발정 개체와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목표 교배두수 달성을 위해 발정유도제 사

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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